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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규제와 디지털 담론의 구조적 전환:  
GDPR 전후 이용자 집단의 참여 구조 변화와 이슈–관심 주기 분석*

김 주 영* * 

본 연구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참여 구조에 미친 
사회기술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Reddit의 r/privacy 커뮤니티에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게시글(2,673건)과 댓글(38,944건)을 분석하여, 참여 양적 규모와 질적 차원 간 관계가 GDPR 전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GDPR 이후 댓글 수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댓글 점수는 참여 규모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이며 질적 
집중성이 강화되었다. 반면 댓글 길이는 발화가 간결화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DPR이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제도적(규제 시행), 기술적(플랫폼 어포던스 조정), 인식적(정보 공개 관리) 수준에서 담론의 구조를 재편한 사회기술적 사건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Downs(1972)의 이슈–관심 주기 이론을 디지털 규제 맥락에 확장하여, 사회적 관심의 
상승–비용 인식–관심 감소 단계를 참여의 형식적 재편(formal restructuring)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규제가 
참여의 양적 활성화보다는 질적 전환을 촉발함을 보여주며, 향후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플랫폼 설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프라이버시, GDPR, 디지털 담론, 댓글 분석, 이슈-관심 주기 분석

요 약

Privacy Regulation and Digital Discourse:  
The Issue–Attention Cycle of GDPR*

Kim, Jooyoung**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ociotechnical impact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n participation structures within online privacy discourse. Using 2,673 posts and 

38,944 comments collected from Reddit’s r/privacy community between 2016 and 2023, the analysis investigat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volume and qualit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GDPR. The 
results show no significant increase in comment volume after GDPR; however, comment scores exhibited a stronger 
positive association with participation volume, indicating intensified qualitative concentration, while comment length 
decreased, suggesting a shift toward more concise expres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DPR functioned not merely 
as a legal framework but as a sociotechnical event that restructured online discourse across institutional, technical, and 
perceptual dimensions. Theoretically, the study extends Downs’(1972) issue–attention cycle to the digital regulation 
context, interpreting the stages of rising attention, cost recognition, and declining interest as a process of formal 
restructuring in participation. Practicall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privacy regulation triggers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transformation in online engagemen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ata-governance and 
platform-desig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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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윤리적  ·  기
술적  ·  정책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
호 일반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대표적인 제도적 전
환점으로 평가된다(Rughinis et al., 2021). GDPR은 
2018년 5월 시행 이후 전 세계 기업과 플랫폼에 강력한 
데이터 수집  ·  처리 규제를 도입하며, 개발자와 일반 사
용자 모두가 법률적  ·  기술적 대응을 고민하도록 만들었
다. 실제로 GDPR은 온라인 포럼에서 법률적 지침 탐색
을 증가시켰으며(Kyi et al., 2025), 일반 사용자와 개
발자들이 Reddit과 같은 플랫폼에서 규제 해석과 실무
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도록 촉발하였다(Parsons et al., 
2023). 이처럼 규제는 단순히 제도적 구속력을 넘어서,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자체의 주제와 참여 양상을 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은 디지털 소비자의 일상적 경험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
로 자리 잡았다. YouTube, TikTok, Netflix와 같은 대
규모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를 선별  ·  제시하며,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체
류 시간을 극대화한다(Covington et al., 2016). 그러
나 이러한 설계는 본질적으로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 논
리에 맞추어져 있어, 참여의 양적 규모(volume)는 확
대했으나 참여의 질적 차원(quality)을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Siersdorfer et al., 
2010; Zhou et al., 2010; Bishop, 2019). 즉, 플랫폼 
참여 연구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간 긴장 관계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특히 정보시스템 및 디지
털 정책 측면 모두에서 핵심적 학문적 쟁점으로 자리하
고 있다.

GDPR의 규제 대상은 명목상 기업과 데이터처리자

이지만, 그 효과는 이용자의 발화  ·  참여 행위까지 확장
되는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다. GDPR의 핵심 조항은 처
리의 합법성(제6조), 정보 주체의 권리(제12조 이상),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제22조)을 규정하
며, 특히 삭제권(right to erasure),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 투명성(transparency) 의무는 플랫폼
의 정책 설계와 사용자 인식 모두를 변화시킨다. GDPR 
제20조에서 규정한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의 통제
권 강화를 상징하며,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했다(이창범 2021). 이러한 이용자 주권 중
심의 규제 패러다임은 Reddit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도 발화 통제 및 자기노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컨대 Reddit, YouTube, Twitter 등 주요 플랫폼
은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데
이터 보존  ·  삭제  ·  동의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정책적 조
정을 단행하였다(Goldberg et al., 2020). 이러한 기술
적  ·  정책적 변화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발화가 더 오래 
남거나 추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발화의 길
이  ·  노출 범위  ·  내용 구성 방식 등 미시적 행위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Petronio, 2002). Prasad & Pérez, 
2020에 따르면 GDPR은 데이터 경제 전반에 제도적 충
격을 주었으며, 단기적 비용 증가는 존재하지만 장기적
으로 신뢰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촉진했다는 평
가가 있다. 이는 규제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온라인 
담론의 신뢰성과 질적 구조를 재편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GDPR은 단순
히 법적 규제 장치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와 이용자 인식
의 경계를 재설정하여 담론 참여의 형태와 수준을 동시
적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긴장 속에서 GDPR은 온라인 참
여 구조에 외생적 제도 충격(exogenous institutional 
shock)으로 작용했다. GDPR은 데이터 수집  ·  처리 기
준을 엄격히 강화하면서, 온라인 광고의 효율성을 감
소시켰다는 보고(Goldfarb & Tucker, 2011), 웹사이
트 트래픽의 재편(Aridor et al., 2020), 그리고 알고리
즘 설계의 투명성 제약(Binns, 2018; John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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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등 다양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거시적 수준의 이용량 변화나 산업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 담론, 특히 댓글과 같은 미시적 상
호작용 층위에서 참여의 양적  ·  질적 패턴이 어떻게 달
라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의 전면 개정, 마
이데이터(MyData) 제도의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수립 등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모색
하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산업적 혁
신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GDPR의 철
학적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따라서 GDPR은 단순한 유
럽형 규제 모델이 아니라, 한국의 정보화정책이 직면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환기를 이해하는 비교적 거울로 기
능할 수 있다. 임규건 외(2022)는 기술적 보안체계와 
제도적 신뢰가 결합된 한국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  ·  기술  ·  사회가 통합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GDPR이 온라인 담론 구조에 미
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보화정책
이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responsible data use)’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기술적 조건을 탐색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규제, 플랫폼 거버넌스, AI 
윤리 등 분절되어 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에 Reddit은 중요한 분석 장
을 제공한다. Reddit은 업보트(upvote) 기반의 집단 평
가 메커니즘을 통해 댓글의 가시성과 생존을 결정하며
(Gilbert, 2013), 서브레딧 단위의 자율적 중재는 담론
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 규범으로 기능한다(Jhave 
et al., 2017; Matias, 2019). Chandrasekharan et 
al.(2018)은 Reddit 제재 데이터를 통해 커뮤니티 규범
과 평가 장치가 결합하여 담론의 질을 조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연구는 GDPR 시행 이후 온라인 
프라이버시 논의의 주제적 구성이 변화했음을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보고한 바 있으며(김주영, 2025), 
이는 규제가 Reddit 담론의 내용적 차원에도 실질적 영
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Downs(1972)의 이슈-관심 주기(issue- 
attention cycle) 이론을 토대로, GDPR이라는 제도적 
충격이 Reddit 프라이버시 담론의 참여 패턴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이슈-관심 주기에 
따르면, 공공의 관심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고조
되지만, 곧 복잡성과 비용 인식이 심화되면서 실용적이
고 압축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는 관심이 쇠
퇴하는 순환 과정을 따른다. GDPR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이러한 관심 주기를 촉발  ·  재구성하는 외생적 사
건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Reddit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담론의 참여 규모와 질
적 특성을 동시에 변화시켰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Reddit privacy 서브레딧에서 수집
된 게시글(최종 2,673개)과 댓글(최종 38,944개)을 분
석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 설계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GDPR 시행 전후의 댓글 수와 질적 지표 평균을 
비교하여 규제의 단순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다중회귀
분석(OLS)과 로버스트 회귀를 활용하여 댓글 수와 질적 
지표 간의 관계가 GDPR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증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참여 규모와 질 간 관계의 제
도적 재편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학문적 기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Reddit 담
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 연구를 양적 차원에서 질적 
차원까지 확장한다. 둘째, GDPR이라는 제도적 사건을 
계기로 규제–사용자 담론 간 연결고리를 자연실험적 맥
락에서 규명한다. 셋째, 로그 변환과 로버스트 회귀 등 
빅데이터 적합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극단값과 이
분산성을 보정함으로써 참여 구조 재편 메커니즘을 제
시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GDPR 시행을 전후로 온
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에서 나타나는 참여 구조의 변화
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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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한다. “GDPR과 같은 개인정보 규제가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에서 참여의 양적 규모와 질적 차원의 관
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이를 통해 디지털 규제가 
단순히 참여의 양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넘어 참
여의 형식과 상호작용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GDPR과 온라인 담론의 이슈-관심 주기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반복적으로 부상
하는 핵심 이슈로, 개인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데이터 
활용 간의 긴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  정책적 담
론을 형성해왔다. 데이터 경제의 확장 속에서 개인정
보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간
주되지만(Acquisti et al., 2016), 동시에 감시와 프라
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역시 증폭되어 왔다
(Zuboff, 2019). 이러한 맥락에서 GDPR은 전 세계적
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평
가되며(Voigt & Von dem Bussche, 2017), 기업과 개
인의 데이터 수집  ·  이용 관행에 중대한 제도적 충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온라인 공론장에서 담론의 촉발과 재편을 야기
할 수 있다. 특히 Reddit과 같은 커뮤니티는 규제 변화
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자연실험적 조건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온라인 담론에서 특정 사건이나 정
책이 관심을 촉발하는 현상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보
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사회운동이나 정책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급격한 참여 
증가와 담론 확산을 보여주며(Honeycutt & Herring, 
2009; Bruns & Burgess, 2015), 댓글과 같은 사용자 
참여 행위는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 해석을 매
개하는 역할을 한다(Papacharissi, 2015).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특정한 주기적 패턴을 따른다. Downs(1972)가 제시
한 이슈-관심 주기는 대중의 관심이 선형적으로 축적
되지 않고, 일정한 단계적 변화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먼저 사전 단계(pre-problem stage)에서 소수 전문
가 집단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인식 단계(alarmed  
discovery)에서 사건이나 규제가 대중의 급격한 주목을 
끌며, 비용 인식 단계(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에서 해결의 복잡성과 부담이 부각되고, 관심 
쇠퇴 단계(decline of public interest)를 거쳐, 사후 단
계(post-problem stage)에서는 이슈가 다른 주제로 이
동하거나 잠재화된다. 이후 대중은 다시 새로운 사건을 
통해 순환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주기
적 패턴은 환경 문제(McComas & Shanahan, 1999), 
공중보건(Hilgartner & Bosk, 1988), 디지털 규제
(Wiener, 2004)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확증
되었다. 

본 연구는 GDPR을 이러한 이슈-관심 주기의 관점
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GDPR 시행은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긴장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한 사
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양식에 외생적 충격을 
제공하였다. Reddit과 같은 프라이버시 커뮤니티에서 
GDPR 직후 댓글 수가 증가한 현상은 Downs(1972)가 
제시한 “문제 인식과 관심 급등 단계”로 해석될 수 있
다. 반면, 이후 댓글 길이가 감소하거나 점수 분포가 재
편된 현상은 “관심의 쇠퇴” 혹은 “구조적 전환” 단계에 
해당한다. 즉, GDPR은 단순히 관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참여 질적 구조의 재편이라는 변화를 동반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GDPR과 같은 규제가 온라인 담론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참여량의 확대/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참여의 질적 전환 메커니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즉, 제도적 규제는 담론
의 이슈-관심 주기를 재구성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참
여의 양–질적 균형을 구조적으로 변동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GDPR 전후 Reddit 
프라이버시 담론의 댓글 참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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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담론 구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
토한다.

GDPR이 온라인 담론의 양적  ·  질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개인 인
식  ·  플랫폼 구조  ·  사회 규범을 매개로 작동하는 다층적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
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첫 째 ,  커 뮤 니 케 이 션  프 라 이 버 시  관 리  이 론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Theory, 
Petronio, 2002)은 개인이 온라인 발화를 잠재적 정보 
공개 행위로 인식하고, 위험 인식에 따라 공개 범위를 
조정한다고 본다. GDPR은 데이터 삭제권과 접근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제감과 프라이버시 경계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자기검열과 선별적 발화가 증가
할 수 있다(Kim & Zo, 2025). 이는 담론의 표현 방식
이 장황한 서사에서 간결하고 신중한 형태로 이동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Evans et al.(2017)에 따르면 기술적 환경은 이용
자 행동의 가능성과 제약을 동시에 규정한다(Affordance 
Theory). GDPR 시행 이후 Reddit은 데이터 저장, 삭
제, 보존 기간 등과 관련된 기능을 조정하였고, 이는 이
용자의 발화 지속성과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주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
고 효율적인 상호작용 전략을 택하게 될 수 있다.

비슷하게 Scott (2013)은 제도가 규범적  ·  인지적 압
력을 통해 행위를 표준화한다고 본다(Institutional  
Theory). GDPR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사회적으로 옳
다”는 규범을 강화하였고, 커뮤니티의 평가 시스템(업
보트  ·  점수)은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하는 수단으로 기
능할 수 있다(Suchman, 1995). 결과적으로 프라이버
시 친화적이고 간결한 발화가 커뮤니티 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GDPR은 (1)
개인의 프라이버시 경계 관리 강화, (2)플랫폼 제도의 
재설계, (3)규범적 평가 구조의 내면화를 통해 참여 행
위의 양적  ·  질적 패턴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
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GDPR 이후 Red-

dit 담론에서 관찰된 참여 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사건 
반응이 아니라, 제도–기술–행위가 교차하는 사회기술
적 메커니즘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참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 참여(engagement)는 전
통적으로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과 같은 양적 지
표(volume)로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용자
의 주목도와 활동량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담론의 
깊이  ·  설득력  ·  정보의 유용성  ·  사회적 가치 등 질적 차
원(quality) 을 반드시 내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단순
한 활동량 지표는 참여를 과대평가하거나, 피상적 반응
을 심층적 참여로 오인할 위험을 내포한다(Siersdorfer 
et al., 2010; Napoli, 2011).

비디오 스트리밍 및 추천 플랫폼의 맥락에서는 이러
한 양–질 간 긴장이 더욱 두드러진다. YouTube의 대
규모 추천 시스템을 분석한 Covington et al.,(2016)
은 플랫폼의 핵심 목표가 시청 시간(watch time) 극대
화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최적화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참여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품
질 저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Bishop, 2019). 또한 
Zhan et al.(2022)은 TikTok과 같은 마이크로 비디오 
플랫폼에서 영상 길이(duration bias) 가 추천 모델 학
습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짧은 콘텐츠가 구조적으로 
선호되고 이용자의 소비 주기가 단편화된다고 지적하
였다.

사용자 행태 연구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뒷받침한다. 
Kim & Zo(2025)는 비디오 추천 시스템에서 데이터 감
시(dataveillance) 인식이 자기검열과 선택적 공개를 
유발함을 발견했으며, Kim et al.(2025)은 데이터 활용
의 지각된 가치가 낮을수록 사용자가 정보 공개를 중단
(discontinuation)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제도적 규제나 알고리즘 설계가 참여 규모와 질적 
평가 간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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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한다.
댓글과 토론 환경에서는 참여의 질적 차원을 어떻

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가 주요 학문적 과제로 부상
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댓글 점수(score, 업보트 기
반), 댓글 길이(length), 논쟁성(controversy), 정중함 
(politeness), 근거 제시(argumentation), 감성 
(emotion)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참여의 질을 다
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Berg et al. 
(2026)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품질을 정중함  ·  논
거  ·  근거 제시 등으로 평가하며, 단순한 길이나 점수만
으로는 담론의 숙의적 가치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Kolhatkar et al.(2020) 또한 뉴스 댓글 
연구에서 constructiveness 척도를 개발하여, 댓글이 
토론을 심화시키는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이러한 시도
들은 온라인 참여를 단순히 수치화된 반응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여 여부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
한다.

특히 Reddit은 댓글 참여 연구의 대표적 사례를 제
공한다. Reddit의 업보트 기반 평가는 댓글의 가시성과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메커니즘이며(Gilbert, 2013),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 반영을 넘어 집단 규범 실행의 
장으로 작동한다(Matias, 2019). Jhaver et al.(2017)
은 서브레딧(subreddit)의 자율적 중재가 커뮤니티 규
범과 결합하여 담론의 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Chandrasekharan et al.(2018)은 대규
모 삭제  ·  차단 데이터를 통해 커뮤니티 규범 집행과 평
가 구조가 상호작용하여 온라인 토론의 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Reddit 
댓글 참여가 단순한 양적 반응의 집합이 아니라, 플랫
폼 설계와 집단 규범이 교차하는 사회기술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참여의 양적  ·  질적 구분은 오늘날 디지털 정
책과 알고리즘 설계 논의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Napoli(2011)는 “미디어 참여 지표의 양적 편중”이 민
주적 숙의와 공적 담론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
했으며, Stroud et al.(2017)은 온라인 토론장에서 질

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  알고리즘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GDPR과 같은 제
도적 변화는 단순히 참여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 양–질 간 전환 메커니즘을 재구성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Reddit 프라이버시 담론 
분석에 적용한다. 특히 Reddit은 댓글이 곧 공적 참여
(public engagement)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Reddit의 업보트 기반 평가 구조는 댓글의 가시성
과 생존을 결정하며(Gilbert, 2013), 이는 단순한 개별 
의견 표출이 아니라 공적 승인(public endorsement)
을 매개하는 집단적 규범의 실행으로 작동한다(Matias, 
2019; Papacharissi, 2015). 따라서 댓글 수는 개인
의 활동 빈도를 넘어, 커뮤니티 차원의 공적 관심과 숙
의적 참여(deliberative engagement)의 강도를 반영
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Stroud et al., 2017). 또
한 댓글의 점수(score) 및 길이(length)는 발화의 사
회적 평가 구조와 표현의 형식적 특성을 함께 포착한
다는 점에서, GDPR 이후 나타난 담론의 형식적 재편 
(formal restructuring)을 측정할 수 있는 유효한 대
리지표(proxy)로 기능한다. 이는 단순히 ‘질적 향상’이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 양식의 구조적 전
환을 의미한다. GDPR 시행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위
험  ·  비용 요인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규범적 기대를 강
화하는 제도적 사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참여 질(quality) 지표는 Reddit 플랫폼 
내 평가 구조와 발화 형식의 변화(formal restructur-
ing)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두며, 댓글 길이의 단축이나 
점수 집중의 강화는 참여의 질적 향상 그 자체보다는 커
뮤니티 담론의 형식적 전환(formal shift)을 반영한다
고 해석한다. 이는 짧지만 평가 최적화된 상호작용이 증
가하거나, 대규모 참여가 더 강력한 승인 신호로 번역되
는 구조를 공고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규제 충격 
이후 사용자 담론은 단순히 “활동량의 일시적 팽창 후 
쇠퇴”로만 설명되지 않고, 참여 구조의 질적 재편이라
는 장기적 구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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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론적 틀은 기존 플랫폼 책임(platform 
liability) 혹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연구가 주로 법
적 의무나 산업 수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Gorwa, 2019; Suzor, 2020), 규제가 담론 수준에서 
공적 참여의 형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GDPR을 정보화정책의 한 유형으로 재개
념화하고, 그 미시적 파급효과(플랫폼의 구조 조정, 이
용자 인식 변화, 커뮤니티 평가 규범 강화 등)를 실증적
으로 규명함으로써, 정보정책 연구의 범위를 행위와 담
론의 수준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관심 주기를 구
성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인 
Reddit 중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r/privacy 서브레딧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Reddit은 이용자가 관심 주제에 따라 서브레딧

(subreddit)을 자유롭게 생성  ·  구독하며 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확
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외부 타당성과 다양한 
사용자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분석에 
적합하다(Curiskis et al., 2020).

데이터는 Python 기반의 Reddit API(PRAW 라이
브러리)를 활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YouTube’ 키워드
가 포함된 영문 게시글 및 해당 댓글이다. ‘YouTube’를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이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비디오 추천 서비스로서(2024
년 기준 약 2.53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data.ai, 
2024),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련 논쟁이 빈번하게 제
기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e.g., Amaya et al., 2019; 
Proferes et al., 2021). 특히 사용자들은 시청 기록, 광
고 타겟팅, 계정 연동과 같은 기능에서 프라이버시 우려
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Reddit 내에서 
YouTube 관련 담론은 프라이버시 문제의 대표적 사례
로서 학문적  ·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GDPR의 공식 시행일은 2018년 5월 25일임에 따라 
데이터는 GDPR 시행 전(2016.01–2018.04) 과 시행 

문제 인식 이전 단계
경각심 고조 및
관심 증폭 단계 해결 비용 인식 단계 공적 관심의

점진적 감소 단계 문제 이후 단계

제한적 인식과
분절된 담론

GDPR 통과 및
시행 예고

참여 구조 재편
·양적 규모
·질적 차원

담론 재구성

제도적 차원:
GDPR 시행

기술적 차원:
플랫폼 어포던스 조정

인식적 차원: 
프라이버시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조정

<그림 1> GDPR에 따른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이슈–관심 주기 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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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2018.06–2023.12)로 구분하였다. 분석 시작 시점
을 2016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전 논의 내용의 부재
성과 더불어 GDPR 법안이 2016년 4월에 공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의 관심 형성기와 시행 후의 안정화 과정을 포괄
함으로써, Reddit 담론의 단기  ·  중기 변화를 함께 검토
하였다.

초기 수집 결과는 총 2,676건의 게시글과 42,191건
의 댓글이었다. 이후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댓글 본문
이 “[deleted]”로 표시된 경우나 작성자가 삭제된 계정
의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게시글과 댓글을 연결하는 
고유 식별자(post_id)를 기준으로 두 데이터셋을 병합
한 뒤, 댓글이 없는 게시글(전체의 약 23%)은 제외하였
다. 최종적으로 2,062개의 게시글과 38,944개의 댓글
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게시글 데이터(posts)의 고유 식별자(id)와 댓글 데
이터(comments)의 참조 식별자(post_id)를 기준으로 
두 데이터를 병합함으로써, 각 게시글 단위에서 댓글의 
수와 성격을 집계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셋을 구축하였
다. 이 과정에서 댓글 본문이 삭제된 경우는 빈 문자열
로 처리하여 길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반영하였
다. 또한 Reddit 데이터 특성상 일부 게시글은 댓글 수
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하는 극단치를 포함하므로, 왜도
(skewness)를 보정하기 위해 댓글 수(n_comments)에 
자연로그 변환(log1p)을 적용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Reddit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
여 규모와 참여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축하였
다. 우선 참여 규모는 게시글별 실제 관측된 댓글 수(n_
comments)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특정 게시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과 주목을 이끌어
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GDPR 시
행 전후의 참여량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참여 
질은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포착하였다. 첫째, 댓글 점수 
평균(cmt_score_mean)을 산출하여 각 논의가 커뮤니
티 내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반영하
였다. 둘째, 업보트 비율(cmt_up_ratio_mean)을 활용

하여 댓글 평가 구조의 편향성을 검토함으로써, 긍정적 
피드백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댓글 길이
(cmt_len_mean)를 측정하여 담론의 서술적 풍부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단순한 활동량을 넘
어, 참여의 질적 특성과 담론의 깊이를 보여주는 보완적 
지표로 기능한다. 추가적으로, GDPR 시행 전후의 단
기  ·  중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월별 단위로 게
시글당 평균 댓글 수(mean n_comments)와 평균 댓
글 점수(mean cmt_score_mean)를 산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GDPR 시행 전후 Reddit r/privacy 커뮤
니티에서 나타난 참여 양상의 변화를 다각도로 검증하
기 위해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초 통계 분
석을 통해 댓글 수 및 질적 지표(댓글 점수 평균, 댓글 
길이 등)의 분포를 확인하고, 두 시기의 평균 차이를 비
교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적
용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은 Levene’s test를 통해 사
전에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GDPR 시행 전후에 나타
난 단순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DPR 시
행 전후의 단기  ·  중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보
조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참여도
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LOESS (Locally 
Estimated Scatterplot Smoothing)를 적용한 선형 추
세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GDPR이 댓글 질적 지표에 미친 효과
를 통제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OLS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댓글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cmt_score_mean, cmt_len_
mean 등)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댓글 수(n_ 
comments) 혹은 로그 변환한 값(log_comments)을 사
용하였다. 아울러 GDPR 시행 여부를 더미 변수(0 = 시행 
이전, 1 = 시행 이후)로 포함하였고, 참여 규모와 제도적 
충격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n_comments 



정보화정책 제33권 제1호

2026·봄60

× GDPR 항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규모
가 댓글 평가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GDPR 이후 어떻
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eddit 데이터는 소수의 게시글이 비정상적
으로 많은 댓글을 유발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분포의 왜
도와 극단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 특성을 보
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Huber-T norm을 활용한 로
버스트 회귀(RLM, Robust Linear Model)를 추가적으
로 적용하였다. 이는 극단치의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추
정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OLS 
추정치에 대해서도 이분산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HC3 
robust standard error를 병행 보고하였다. 

3. 기초통계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
다. <표 1>은 Reddit r/privacy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 게시글은 총 2,062건이며, 평균 댓글 수
(n_comments)는 12.33개(SD = 36.13), 로그 변환된 
댓글 수(log_comments)의 평균은 1.66(SD = 1.25)으
로 확인되었다. 평균 댓글 점수(cmt_score_mean)는 
32.58(SD = 180.88)로 분산이 크게 나타나 Reddit 데
이터의 과산포(over-dispersion) 특성을 보여준다.

GDPR 시행 전후의 관측 비율은 Pre 11.8%, Post 
88.2%로, Reddit 프라이버시 담론의 대부분이 GDPR 
시행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포 특
성을 반영하여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로그 변환 및 로버

스트 회귀 모형을 병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참여 규모(Volume)의 변화

GDPR 시행 전후의 댓글 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GDPR 이전(Pre-GDPR)의 평균 댓글 수는 17.71(SD 
= 43.07), 이후(post-GDPR)는 19.07(SD = 50.39)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0.47, p = .64). 또한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Levene’s test 결과 역시 비유의(p = .57)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분산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GDPR 시행이 Reddit 커뮤니티 내 참
여 규모, 즉 댓글 수와 같은 양적 주목도(issue-attention 
volum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
다. 다시 말해, 제도적 규제가 이용자들의 ‘참여량’ 자체
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규제가 단순히 참여 규모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어포던스 및 행위 전략을 재조
정하여 참여의 ‘형태’ 와 ‘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Evans et al., 2017). 즉, GDPR
은 발화 빈도 자체보다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발화하
고 평가에 반응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GDPR 시행 
시점을 전후로 댓글 수와 점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댓글 수 (n_comments) 12.33 36.13 0 829

댓글 수의 로그값 (log_comments) 1.66 1.25 0 6.72

댓글 점수 평균 (cmt_score_mean) 32.58 180.88 0 2,904

주: GDPR 집단 비율 — 시행 전 11.8%, 시행 후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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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쇠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게시글 당 평균 댓글 
수, 평균 점수, 월별 게시글 수 모두에서 시행 직후 관심 
급등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완만한 하락과 안정화가 이
루어졌다. 그래프의 회색 음영은 GDPR 시행일 ±6개
월 구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Downs (1972)가 
제시한 이슈-관심 주기 이론과 일치한다. 즉, 주요 사회
적 사건이나 제도 변화 직후 공공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도화 및 일상
화 과정 속에서 점차 관심이 감소하는 ‘관심 급등–감쇠’ 
현상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남을 시사한다. 

2. �참여 규모(Volume)와 질(Quality), 그리고 평가
(Score)의 관계

다음으로, 참여 규모와 댓글 평가(평균 댓글 점수)
와의 GDPR 전후 관계를 검증하였다. Reddit 데이터
는 일부 게시글에 댓글이 수천 개 이상 몰리는 heavy-
tailed distribution을 보이므로, 분석 과정에서 댓글 
수는 log(n_comments+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2> GDPR 시행 전후 댓글 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t-검정 결과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시행 전(pre-GDPR) 17.71 43.07
0.47 .64

시행 후(post-GDPR) 19.07 50.39

<그림 2> 이용자 댓글 및 게시글의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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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회귀분석(HC3 robust SE 적용) 결과, log_
comments × GDPR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β = 0.49, p ＜ .01). 즉, 
GDPR 시행 이후에는 댓글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점수
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일한 패

턴은 로버스트 회귀분석(RLM, Huber 가중치)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상호작용항은 역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β = 0.22, p ＜ .01).

이 두 분석 결과는 <표 3>, <그림 3>과 <그림 4>에 제
시하였다. 먼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DPR 

<표 3> 댓글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OLS(HC3)와 로버스트 선형모형(Huber) 비교

독립변수 OLS (HC3) β (SE) RLM (Huber) β (SE)

절편 0.98*** (0.30) 1.14*** (0.16)

log(댓글 수+1) 0.47** (0.14) 0.33*** (0.07)

GDPR (1=시행 후, 0=시행 전) –0.71* (0.35) –0.30† (0.17)

log(댓글 수) × GDPR 0.49** (0.16) 0.22** (0.07)

표본 수 (N) 2062 2062

결정계수 (R²) / 유사 결정계수 .204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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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R 시행 전후 댓글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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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post-GDPR) 집단은 평균 댓글 점수가 전
반적으로 더 높은 방향으로 분포가 이동하였다. 이는 
GDPR 이후 커뮤니티가 특정 주제나 게시글에 대해 보
다 강한 지지를 표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

다. 즉, 댓글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양적 증가
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 평가가 집중되는 메커니즘이 
제도적 변화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GDPR이 ‘무엇이 좋은 발화인가’에 대한 

<표 4> 댓글 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표준오차 z p 유의성

절편 1.185 0.107 11.08 ＜ .001 ***

log(점수) 0.518 0.049 10.50 ＜ .001 ***

GDPR (1=시행 후) –0.208 0.112 –1.85 .065 †

log(점수) × GDPR 0.068 0.052 1.31 .192 —

로그우도 –8002.1

표본 수 (N) 2062

유사 결정계수 (Cox–Snell) 0.669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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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DPR 시행 전후 댓글 길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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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평가 기준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도이론(Scott, 2013)에 따르면, 규제는 단순한 법적 장
치가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의 기준을 형성한다. GDPR 
시행 이후, 프라이버시 친화적이고 간결한 발화가 더 
높은 업보트를 받는 경향은 규범적 승인 구조의 강화 
(institutionalized reward structure)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제도 변화가 커뮤니티의 평가 규범을 매개하여 
‘양적 참여 → 질적 집중’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것이다.  

Reddit 데이터의 분포가 과산포(over-dispersion) 
특성을 보임에 따라, 보조적으로 음이항 회귀모형
(Negative Binomial GL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댓글 점수(log_score)가 높을수록 댓글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β = 0.52, p ＜ .001), GDPR 시행 변수
는 약한 음의 방향성을 보였다(β = –0.21, p = .065). 
상호작용항(log_score × GDPR)은 비유의였으나, 계
수 방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GDPR 이후에도 긍정
적 평가가 집중될수록 참여가 강화되는 패턴이 유지되
었음을 시사한다([표 4]). 이는 Reddit 데이터의 과산포 
구조를 보정하더라도, 기존 OLS 및 RLM 결과가 일관
된 방향성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4>를 보면 댓글 길이 분포는 로그 스케일 
기준으로 GDPR 이후 전반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일부 긴 댓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댓글이 간결해지고 분산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이는 

GDPR 이후 참여 질적 특성이 “심층적 서술”에서 “간결
한 반응”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며, 폭넓은 담론보다는 
짧지만 집약된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를 소화하는 쪽으
로 구조가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3. �참여 규모(Volume)와 댓글 길이(Length)의 상호작용

댓글 길이를 종속변수로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결
과, log(comments) × GDPR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즉, 댓글 수 증가가 댓글 
길이에 미치는 영향은 GDPR 전후에 구조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만, GDPR의 직접 효과는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OLS(HC3) 추정에서는 
GDPR 이후 댓글 길이가 평균적으로 짧아지는 방향성
을 보였으나,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60.85, p = .18). 반면, 로버스트 회귀(RLM, Hu-
ber) 분석에서는 GDPR 시행 이후 댓글이 평균 약 60
자 감소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β = –60.11, 
p ＜ .01). 이러한 결과는 Reddit 담론이 GDPR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간결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장황하고 설명적인 발
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GDPR 이후에는 실용적이
고 핵심적인 정보 전달 중심의 압축적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결화는 커뮤

<표 5> 댓글 길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OLS(HC3)와 로버스트 선형모형(Huber) 비교

독립변수 OLS (HC3) β (SE) RLM (Huber) β (SE)

절편 319.75*** (42.10) 230.88*** (21.21)

log(댓글 수+1) –17.39 (14.50) 3.02 (8.54)

GDPR (1=시행 후, 0=시행 전) –60.85 (45.42) –60.11** (22.48)

log(댓글 수) × GDPR 4.94 (15.60) 6.12 (9.04)

표본 수(N) 2062 2062

결정계수 (R²) / 유사 결정계수 .008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 OLS는 HC3 이분산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으며, 로버스트 선형모형은 Huber 추정량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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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 이론(Petronio, 2002)이 제
시하듯, 개인이 정보 공개의 위험을 인식할 때 경계를 
강화하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행위적 주의(behavioral 
vigilance)’의 결과로 볼 수 있다. GDPR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공개의 책임과 위험을 재인식시켜, 장황한 설명 
대신 요약적 발화와 제한적 정보 공유를 선택하게 한 것
이다. 다시 말해, 규제 → 인식 변화 → 발화 전략 변화
의 사회심리적 경로가 실증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5>은 GDPR 시행 전후의 댓글 길이 분포를 비
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post-GDPR 시기에는 댓글이 
더 짧은 쪽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긴 댓글의 
비중은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규제 시행 이후 
Reddit 커뮤니티에서 담론이 풍부한 서사적 전개보다
는 짧고 집약적인 발화를 통해 전개되는 구조로 변화했

음을 보여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GDPR이라는 제도적 충격이 온라인 프라
이버시 담론의 참여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를 Reddit r/privacy 커뮤니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
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규모(댓글 수)는 
GDPR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 규모와 긍정적 평가 간의 관계는 GDPR 이
후 유의하게 강화되었으며, 댓글 수가 많은 게시글일수
록 평균 댓글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댓글 길이는 전반적으로 짧아지는 추세를 보여, 커뮤니
티 담론이 장황한 서사적 발화에서 간결하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보조적으로 수

평균 
댓글 
점수

log(댓글 수 + 1)

4.5 -

4.0 -

3.5 -

3.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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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DPR 시행 전후 댓글 길이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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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시계열 분석과 음이항 회귀모형 역시 동일한 방향
성을 보여, GDPR 시행 효과가 단순한 평균 차이를 넘
어 시간적 리듬과 참여 구조의 질적 전환으로 나타났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DPR이 프라이버시 담론의 양적 확
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보다는, 참여의 질적 패턴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즉, GDPR
은 규제–플랫폼–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담론의 ‘형식
(form)’을 변화시킨 제도적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구
체적으로 첫째,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관리 이론
(Petronio, 2002)에 따르면 GDPR은 개인의 정보 공개 
경계를 강화하고 자기검열 및 선별적 발화를 촉진함으
로써, 담론을 보다 신중하고 핵심 중심적으로 변화시켰
다. 둘째, 어포던스 이론(Evans et al., 2017)의 관점에
서 Reddit은 GDPR 시행 이후 데이터 삭제 및 보존 기
간 명시 등 기술적 설계를 조정하였고, 이용자들은 발
화의 지속성과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저위험  ·  고효율
형 상호작용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제도이론
(Scott, 2013; Suchman, 1995)과 같이 GDPR은 ‘프
라이버시 친화적 발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규
범을 강화하며, 간결하고 책임 있는 발화가 커뮤니티 내
에서 더 높은 승인(업보트)을 받는 평가 구조를 정착시
켰다. 이 세 가지 경로가 결합되면서 Reddit에서는 참
여의 양적 규모보다 질적 집중성이 강화되고, 구성원들
은 규제 환경 속에서 간결하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발
화를 중심으로 담론을 재조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GDPR 규제가 이용자의 인식  ·  플
랫폼의 기술 구조  ·  커뮤니티의 사회적 규범을 매개로 
담론 구조를 재편하는 사회기술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GDPR 규제는 데이터 보호
의 법적 목적을 넘어 디지털 공론장의 이슈-관심 주기
를 변화시키고, 참여의 사회심리적  ·  기술적  ·  규범적 토
대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연구를 법제 중
심에서 행위  ·  구조 중심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분석 틀
을 제시한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독창적 기여를 가

진다. 첫째, 기존 개인정보 연구가 주로 법적  ·  정책적 
효과나 기업 대응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실
제 온라인 참여 데이터를 통해 규제가 개인 행위 수준
의 사회심리적 변화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밝혔다. 이는 Downs(1972)의 이슈-관심 주기 이론
을 디지털 맥락에서 확장하며, 규제가 단순한 관심의 급
등이나 감쇠를 넘어 참여 규모의 질적 전환 메커니즘
을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eddit의 업보트/
댓글 구조를 활용하여 참여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
고, GDPR이 이러한 지표에 미친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변화가 커뮤니티의 소통 방식
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
를 보완하였다. 셋째, 제도 변화가 커뮤니티 소통 방식
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
하였다. 이는 플랫폼 거버넌스와 정보화 정책 논의에서, 
기술적 설계와 사회적 규범의 교차적 영향력을 함께 강
조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
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온라인 담론의 양적 활
성화보다는 질적 변화, 특히 응축된 정보 교환과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 지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
지하며, 규제 설계 시 이러한 미묘한 커뮤니케이션 재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규제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담론의 양적  ·  질적 패턴을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임을 
보여주며, 향후 개인정보 정책 설계 시 사회적  ·  문화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들은 GDPR
과 같은 규제가 소비자들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프라이버시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참
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 전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소비자 신뢰와 긍정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
략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GDPR 이후 댓글이 간결화된 현상은 커뮤니티 운영자
에게 장황한 참여보다 요약  ·  핵심 정보 기반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요컨
대, GDPR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담론의 양적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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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단일 사례로 다루었기 때문에, 동기간 플랫폼 
내부 정책 조정이나 외부 사건 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
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규제 커뮤니티를 대조
군으로 설정한 접근을 통해 인과적 타당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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